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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4년 선교주일 
껴울성갱학교/껴울수련호t 

선반l ( 협앤 선방 맛 1-(급 

선교주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난 해 우리가 행한 사역의 규모나 열매일까? 앞으 

로우리가행해야할사역의 계획일까?아니다 오늘우리가가장중요하게 생각할것은선교에 관하여 오늘교회에 주 

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실L아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쌓일수록， 잃어버린 영흔들을 염려핸 고통스.러운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과 

연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선교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같이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눈물로 행하는 선교를 하자. 

정료성방 

단l(선교팅 rr/-송 

헌신여l배(여l배워원회) 

성l( 당호{ 

선윤 tf%kH원 강습회 
(성약) 

학습세려I석( (차) 

사순성새벽1 (도시작 
(냐/(엠바지) 

냐(수) 

냐"' 7(수~토) 

2월 CMTC 놓치지 마세요 
CMTC 정식교재발행 

22(추엘) 

25(수) 

군E뱅들에게복음을! 

육군훈련소진중세례식 

전도위원회 직능전도부 산하 군전도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1월 31일)에 육군 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번 세례식에는 1.850명의 훈련병들이 세례 
를 받을 예정이다 본 교회에서는 25명의 목사와 20명 

의 장로들이 세례 집례를 위하여 죠썩하게 된다. 이번에 

세례를받는훈련병들이 십자가의 복음을참으로알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선령한 찬송을 부르고 짚어요” 

제 9호| 전국 찬양대원 성악강습회 

본 교회 성도들도 수강 가능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고 공교하게， 그리고 신령 

하게 하나님을 찬%빨 수 있을깨’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 

한찬양이 필수적인데， 신령한찬송이 되려면찬송에 마 

음이 담겨야할뿐만아니라음악적으로도공교해야하 

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돕고 기존의 찬%꽤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충현교 

회 찬양위원회 주최로 제 9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강습 

회가개최된다 

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6일(금) 저녁 9시까지 충현 

기도원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에는 전국교회의 찬양 

대원 뿐만 아니라 충현교회 성도들도 침썩할 수 있다 

준비된 초방，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많은 침얘를 기대한다. 이울 
러 신령한 찬%에 관심이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강습회 
소식을 널리 알려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자로 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참 가 접 수 1월 31일(토)까지， 선착순 200명 

신 정 방 법 소정의 참가신정서 

(문의‘552-8200/교환 259,260) 

2월 CMTC가 다음 주일 저녁(2월 1일)에 시작된다. 

일정은 지난 1월과 똑같다. 첫째 날인 2월 1일 오후 6시 

10분부터 각각한시간씩 ‘선교의 성경적 기초’ 와 충현 

교회의 선교정책’ 강의가 갈릴리 홀에서 진행된다 1월 

에 이미 538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이번 2월 CMTC 
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특별히 이번 훈련부 

터는 정식 교재가 발행되어 사용될 것이다 지난 해 교 

재와 달리 이번 교재는 강의 시간에 소개;되는 내용보다 

더 X써l한 내용을 교재에 담아 단기선교사역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CMTC는 단순히 거쳐가 

는과정이 아니라올바른선교를위한필수과정임을기 

억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죠써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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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청년1부 

정년2부 

장년1부 

신흔가정부 

사랑부 

에바다부 

.펠lιIE: 홉훌홉훌 필l톨 

예수께로달려가라 

3 . 4부 1막 4:23-25 주의해서 들으라 

3.5부 녹 7:36-42 가장많01 사랑하는자 

3부 T롬 3:9 우리는나요뇨? 

2.3부 녹 4:1-2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2004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표 
률훨111l률웹 l웰휠톨 l툴웰톨 • •• 톨띤톨 ll홉1많훌l 

2월 25일(수H월26일(목) 영아부실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23 하나님과함께예배하는 이옥주전도사 

2월 25일(수H월26일(목) 유아부실 예수님께예배드려요 창 22:12 25장 김정연전도사 

2월 25일(수H월26일(목) 유치부실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23 40장 조욕자전도사 

2월 16일(월H월 17일(화) 교육관 참으로예배핸어린이 요 4:23 40장 안치원목사 

2월 16일(월H월 17일(화) ~ι경s-!닙「시E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2 36장 정충신목사 

2월 16일(월H월 17일(화) 교육관 507호 신령한예배 요 4:24 43장 장훈목사 

2월 2일(월H월 4일(수) 충현기도원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23 40장 최종철목사 

2월 23일(월H월 25일(수) 충현기도원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 :23 1 79장 이회식목사 

2월 23일(월H월 25일(수) 충현기도원 Jesus is My Basic 요 4:23 40장 양재웅목사 

1월 12(월H월 14(수) 충현기도원 예수의피를힘입어 히 10:19 219장 김정수목사 

1월 27일(화H월 30일(금) 충현기도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가나안을 정복하라 수 2: 18 253장 안창덕목사 

1월 30일(금H월 31일(토) 충현기도원 신령한얘배 요 4:24 29장 김용덕목사 

2월 29일(일H월 1일(월) 충현기도원 신령한예배자가되라 롬12:2 248장 위건량목사 

2월 22일(주일) 교507호 신령한예배 롬12:2 138장 류병희목사 

2월 29일(일H월 1일(월) 충현기도원 신령한예배 애 3:23 447징· 정진호목사 

3월 1일(월) 사랑부실 신령한예배 히 12’12 456장 나광영목사 

2월 29일(일H월 1 일(월) 에바다부실 참으로예배하는자들 요 4:23 40장 박인기목사 



@ 2004년 1 월 25일 흐 1내추혀 
• - 0_ 저1 769호 

Sermon for Next Week 

I Sermon for Next Week I 

RUNTOJESUS 
“ (')And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in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2)And when He had come out of the boat, immediately a man from the tombs with an unclean spirit met Him, ... 
(6)And seeing Jesus from a distance , he ran up and bowed down before Him" (Mark 5:1 ",6) 

When JeSu때s and His disciples camß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 in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they landed in an 

unpleasant area . The location was a remote shoreline that bordered 

rocky cliffs filled with eaves that people used for tombs . In the 

distance, a naked, dirty, and wild man began running towards them. 

This weird person had often been bound with shackles and chains 

by nearby townspeople because of his strange behavior. He 

constantly screamed at the top of his lungs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mountains. He would even cut himself with sharp 

stones . Unfortunately, he tore his chains apart and broke his 

shackles into pieces . He became so powerful tha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 People avoided him like a plague 

because he was too scary and dangerous to handle. He saw one 

boat arrive, and there in the distance he saw one man come ashore 

with His disciples. He ran towards the one man. Who was this man? 

Jesus Christ. 

Jesus came ashore to a place with tombs, chains and shackles, 

and a crazy man. He came to a sinner’s place, a place really far, far 

from righteous God. Standing on this shore were two ve미 different 

persons. One man was demonic, filled with hatred, fear, and anger. 

The other man was angelic, filled with love, peace, and joy. One man 

was tainted, screaming, destroying, and hurting others . One man 

was pure , redeeming , sympathizing and saving others . No one 

wanted to visit this terrible place , but Jesus purposefully came 

there. 

The amazing thing is that this demon-possessed man recognized 

Jesus Christ from afar. He ran towards Him shouting with a loud 

vOlce, “ What business do we have with each other,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1 implore You by God, do not torment me"(v. 기! 

This crazy man recognized Jesus. He was a little aware of His love 

He knew deep inside that he had no hope, no future . Every day and 

night, he cried out for help, but no one was able to assist him 

Everyone hated him, and tried to hurt or destroy him . . He had no 

right to ask Jesus even for one favor. He could only do one thing, 

run to Jesus and kneel down before Him. He saw the opportunity to 

talk with the Son of God and open his heart . There is an 

immeasurable distance between this demonic man and Jesus. The 

space is so wide, like the difference between sin and holiness, but 

Jesus has the power to close the gap. He came to visit the sinner’s 

place. What wonderful grace! The sinner’s privilege is that he can 

see Jesus Christ. 1 know that any terrible pers 

ran to Jesus because he could not solve his problem on his own. 

He knew he did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his life. AII he could 

do was scream and yell , day and night, with no relief. He decided to 

run to Jesus Ch rist and kneel down before Him to worship. This 

poor sinner wanted some relation with Jesus Christ. 

John the Baptist ran to Jesus, and he said, “ 1 myself have seen, 

and have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Jn . 1 :34) . The devil is 

the enemy of Jesus Christ. Hebrews 2:14 tells us, “ Since then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al50 partook 

of the same, so that through death He might render powerless him 

who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 l." Praise God! Jesus' 

victory gives those who believe in Him victory. Come to Christ my 

friends and be forgiven . In His arms He will give us all perfect rest in 

heaven, one and all , only believe . You will receive salvation sure, 

endless life. You wi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Come to 

Christ and you will know the gifts of grace, rich and free, joy and 

thanks will overflow. Oh, how glad you will be . Come to Christ 

before His throne, and stand robed in white in the bright and shining 

home of eternal light . Do Yf2 u know how much blessing and 

wonderment befall those who come to Jesus Christ? AII we have to 

do is run to Him, kneel down to Him, and worship Him ‘ Have you 

come to the place in your life where you finally understand that you 

need Jesus? 

Looking from the other side, do you know how much God loves 

you? His love for you is so great. The story Jesus told about the 

father whose son went off only to return destitute demonstrates 

God’s love for sinners. The scene where the son is returning home, 

“ So he got up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for him,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shows us just how much this 

earthly father loved his son (Lk. 15:20). How much more do you 

think our Father God cares for us? He is watching you, waiting for 

you to return to Him. There is no greater love or mercy to be found 

on th is earth. The son thought his father might use him as a slave, 

but as he saw his father run towards him, his stress and fears went 

away. In his father’s arms he found joy. 

My dear friends, let us come back to the Lord. Let us join with His 

joyfulness. Your heavenly Father, when you come back to Him, will 

run up to you from the greatest of distances. Let's run to meet Him 

Let ’s be free from the chains and shackles of the devi l. In His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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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l수빼I!를 톨훌볍 '1를}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펀 거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막 5:1 "'6)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리시인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린 곳은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였습니디 무덤으로 사용되던 동굴이 많았던 그곳 

은 암벽들이 둘러싸고 있는 외딴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과 제지들 

을 보고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몹시 지저분하며 미 

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무덤 사이에서나산에서나 

괴싱한 소리를 질러대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몽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썼던지 쇠사슬도쉽게끊어버리고고랑도여러 번깨뜨렸습니다 아무 

도제어할수없는무섭고두려운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마치 전염병 걸린 사 

람을 피하듯 이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도착했고， 이 사람은 어떤 분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 내리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 둘러싸인 그분을 향하여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제 

^l들에둘러싸인그분은누구십니까?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죄언을찾아가신예수님 

예수님은 놀랍게도 무덤이 많고 쇠시슬과 고랑이 나핑굴며 미친 사람이 살고 있 

는 그 해변을 젖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살고 있는 곳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정 

말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젖。f가셨습니다. 그 해변에는 전혀 다 
른두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증오와두려움과분노에 사로집힌 미친 사람과， 사랑 

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괴성을 질러대며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다른사람들을위협하는미친사람과 순결하시고만물을회복시커시며 다른사람 

들을 긍흘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미친 사람이 살고 있던 그 해변을 죠에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 해변을 젖어-가셨습 

니다. 

예수님을알아본좌인 

그런데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하나님의 아들예수여 나와당신 

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7절 
b).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지신에 

게 소망과 미래가 전혀 없음을 깊이 알고 있었던 그는 밤낮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해치거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작은 호의조차 요청할 

권리가하니도 없었습니다 그가할수 있는 일은단지 한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히나님의 이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주어졌음을 알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ot，놀라운은혜! 

물론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 
습니다. 죄와 거룩이 극과 극으로 디른 것처럼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도 인간의 

힘으로는도저히 극복할수없는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그간격을없앨수있 
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림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진히 
찾이-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놀라운은혜입니까! 이 사람은죄인이지만예수 그 

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 
인이라도 에수그리스도를 만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아들을사림의 모양으 
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히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사망의 권세를깨뜨리셨습니다 오 
직 예수님만이 미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영원한띨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수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구원하 

실수있습니다 

지혜로운결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친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지혜로운 결정을 내랬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제정신이 
아니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갔 

갱생판목사 

습니다 이 사람안에서는 이 사람의 영혼과미귀 사이에 내적인 전투가 있었을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률 해결할 수 없음을 일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에 

게 달려 나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가련한 죄인은 예수 그 

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 

습니디-

은혜로운초청 

세례 요한은 디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JJ~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 

거하였노라’(요 1:34).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 

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잎F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 

며 하나님을 친OJ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게 됩 

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와죄 사함을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 

수님은하늘의완전한모든안식을우리에게주실것입니다 예수님을믿으십시오 

그러면구원과영생을얻게될것입니다 영원한복을누리게될 것입니다 예수님 

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알게 되고 마음에는 기 

쁨과감사가넘쳐날것입니다 말로표현할수없는기쁨이 넘쳐날것입니다 예수 

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영원한 빛으로 찬란히 벚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서십시오 예수님께 니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과 놀리움을 

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 
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진 

정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까? 

ot, 말할수 없이 큰사랑!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탕 

자의 비유는 죄인들을 호댄 하나님의 사랑을 밀때주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 데 아버 

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녹 15:2이라고 말씀하 

시며자신의자식을사랑하는이땅의아버지의사랑을보여주고계십니다 그렇다 

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더 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보다 

몇 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 

분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이 서jJ.d뻐l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없습니다 탕지는아버지가자신을 하인 중의하나로뻗1들여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딜려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두려웅과 
근심은눈녹듯사라져버렸습니다 탕자는아버지의품에안져 기쁨을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카십시다 하나님의 즐거웅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 
나님께서는달려 나와여러분을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하나님께 달 

려 나가십시다 마귀의 쇠시슬과 고랑을 모두 깨뜨려 버립시다 하나님의 품에 인­
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오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햄니다 “이 백성들의 미음이 앤각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김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이- 돌이켜 내게 고칩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 13:1터.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가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 13:17)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예수님 
이 보이거든 그분에게 달려가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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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맡럼 

조화있게 뽑력하는 일011 휩선 

주일오후 4부 예배가끝나면 이때부터 한시간정도는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 

시 중지됩니다 찬양대의 찬양 연습도， 교회 학교의 집회도， 각 위원회의 회의도 이 

시간에는 중지되고 모든 성도들이 바쁘게 각자의 교구의 모임 장소를 찾아 갑니 

다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모여 교구 지도 목사의 말씀과 교구장 장로님 인도하의 

교회 소식과 교구 소식들을 듣고 지 역별로 모여 1주일 동안의 소식들을 묻고 위하 

여서로기도하는귀한시간들을갖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각 성도들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 

면서도 서라 서로를 모르고， 또한 잘 모르니까 관심도 약해지고， 사랑과 섬김을 

나눌 기회도 적어지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구위원회 산하에 187R의 지역 교구와 1개의 젊은이 교구를 두어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0 1 매 주일 모이는 교구 모임 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 교인은 누구든지 

교구에 소속됩니다. 행정단위별로 서울과 그 주변을 187R 나누어 지역 교구를 형 

성하고 있고， 각 교구에는 교구장(장로)과 지교 지도 목사와 부지도 여전도사를 두 

어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교구는 

5-127R의 지역으로 나뉘어 안수집사 지역장과 권사 부지역장을 두고， 각 지역은 

5-107R의 구역을 두고 여집사 구역장과 남성 구역장으로 두어 성도들을 돌보고 있 

습니다. 몸으로 말하자면 교구위원회는 온 몸의 신경세포가 몽의 끝까지 뻗어 있 

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신경조직과도 같습니다 2004년도 현재 교구 조직은 19 

개 교구， 1447R 지 역 ， 591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구는 온 교회를 망라한 조직이면서도 성도 각 개인에까지 미치는 조직 

이기에 여러 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협}는 오대 목표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시작과 끝이 교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구에 많은 영적 지 

원과물질적인투자를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4부 예배 후에 모이는 교구 모임도 정착이 되어 각 교구마다 특색 

있는 교구 모임시간으로 발전하여 교회의 일꾼들이라면 교구 모임에 들어가지 않 

으면교회의 사정과교회의 형편들을알수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지난해에 이 

어 금년에도 각 교구내의 지 역별로 단기선교팀을 구성케 함으로 단기션교 뿐만 아 
니라 교구 활성화와 팀장으로 수고하는 안수집사 지 역장들의 영성 회복 및 지도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여 

기도하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지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교구 식구를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돌아보 

며 교구의 각 지역장， 교구간사및 전도회장등 일꾼들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1년 1회씩 있는 대심방과 특별심방， 유고심방들을 통하여 

온 교구 식구들을 샅샅이 알고또각자에 맞는 적절한 권면과 위로， 책망들을 행해 

나가고 있어 교역자와 교구 식구들 간에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 

다. 교구 식구 간에 애경사에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일은 물론이고， 특히 상을 당 

한 가정을 찾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구 식구 중 누가 

지방에서 상을 당하면 지방까지 다니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는 훈훈하고 온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1년 계획표를 교회의 1년 계획표에 맞추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 

니다. 교회 내의 자원봉사 활동，주일 식당 봉사， 교구 영성훈련， 교구 기도회， 연말 

의 불우 이웃돕기 등을통하여 교회적 행사나 일들이 각교구의 조화 있는협조를 

함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일 교구 모임을 더욱 끈끈 

하고 밀도 있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에 중점을 두고 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매 주 수요 1부 예배 후에 모 

이는 구역장 영성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역장들이 교구 목 

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 시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 공 

부는 단순히 구역 공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위임목사님의 주일 설교로 
교안을 만들었기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참으로 주일 

예배를 이처럼 정확하게 준비핸 일이 없을 것이며 ， 주일 예배가 여러 면에서 새 

김은호 
(장로‘교구위원장) 

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역장을 통해 온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진다 

면，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온 교회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 

/는 것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준비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 

생이 따릅니다. 우선 위임 목사님은 최소한 2개월 전에 설교 원문을내놓으셔야하 

고그것을한글로 번역한후교안을만들어야하고 이를교재로 편집하여 1개월 전 

에책으로만들어야하는이런수고와희생이되어나온것입니다 이것은또한주 

일 예배 뿐만 아니라 교구 교역자들에게는 교구의 핵심 일꾼인 구역장과 부지 역장 

을그리스도의 복음으로특별 훈련， 양육시키는효과도가져오는것입니다. 

또한 모든 모임에서 남성도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히 주일 교구 

모임 ， 남성구역모임， 금요집회， 단기선교 등에 남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하고 관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남 

성도들의 역할이 증대가 요구되고 있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들이 1447R 지 역장을 맡고， 교회학교 부감， 찬양대 부대장， 

각위원회 실행차장들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서리집사들도 

참여하여이러한좋은점들을계속적으로이어가야할것입니다 

또한 온 교구에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묵상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하도 

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힘F는 오대 목표는 각 개인들이 말씀을 가 

까이 하고 그 앞에 굴복할 때야 진정한 예수 복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는 매년 성경을 1독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매 주일 성경통신강좌를 실시하여 

전 교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는 〈잃어버린말씀〉이 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구의 의미는 마치 서울시와 인근도시에 충현교회 소속의 

교회들을 파견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구 자체 내에서의 성도들의 돌봄 

과 영적 회복이 꾸준히 일어남은 물론， 각 교구 내의 전도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교회의 오대 목표 중 하나인 이웃 사량을 몸으로， 마음으로， 복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의 봉사의 발길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각 교구에서 희생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속 

적으로어려운 이웃을돌보되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가지며 돌보게 되기 

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전 교회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구위원회가 교회 전체를 끌 

고 가는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잘 돌보며 그들이 교회 내의 필요에 따 

라 적재 적소에 배치되어 교회를 섬기며 전체를 조화 있게 하도록 협력하는 부서 

입니다. 각교구는우리 교회의 한사람한사람의 성도들로구성되었기에 마치 우 

리의 봄이 수많은 세포들로 조직되어 각 세포가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 유 

기적인 관계 하에서 온전하고 건강한생명체가실L아 있는 것과같습니다. 

2004년도 단기선교가 막이 올랐습니다. 12월 21일 저녁에 모인 설명회를 통해서 

단기선교가또다시한번도약할수있는기회임을깨달았습니다 이날설명회에서 

는 연초에 각교구의 선교팀이 조직되기를요청했습니다 이제 각교구는빠른시 

일 내에 단기선교팀을 조직하여 단기선교 사역에 앞장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구의 일이라기보다 교회의 일이며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구위원회에서도 금년도의 표어를 〈십자 

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자〉로 정했습니다. 

각 교구가 교구위원장을 비롯하여 교구목사님들 그리고 교구장로님들， 실질적 
으로 손과 발로써 뛰시는 144지 역장님들께서 ,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명령하신 신 

령한 예배 ，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웃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믿음으로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 

는것을아시는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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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충현 단기선교” 이렇계 진행됩니다(1) 

충혐교회의 단" 샘교 빵향 

충현교회가 분명한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단기선교에 총력을 기한지도 이제 3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는 동안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제험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딴f 지들을 통하여 세계 구석 구석의 민족과 열벙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계획을확인할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 충현교회가 지호f하는선교의 기본적인 빙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음을확인 할수도 있었다 
따라서 2004년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힌번 우리 충현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기본적인 방호t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충혐교회는 ‘독립적인 션교’를 지향한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 

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교하겠 ‘ 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아니다. “독립적인 선교” 라는말은초 

대교회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히 성령 
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 

겠다는 의미이다. 사역의 주체가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 충현교회의 선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경 

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지혜와능력으로감당하겠다는것이다. 선교사역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밀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따라서 모든 단기 선교팀들은 아예 현지의 사역자들이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 
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철저히 때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바라 

보아야할것이다. 

2 .충혐교회는 ‘개척자적인 션교’를 지향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싫어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들은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를 원한다.힘들고 어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남이 해 놓은 것을 가로체기도 한다. 우리 교회는 이 러한 죄인 
된 인간의 기본 속성을 부인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개척자적인 선교라는 것은 말 그 
대로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지금까 
지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들어가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다. 이런 저런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품고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 
미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주님이 주신 계획과 비션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곳을 피 

하여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힘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5:20-21). 

따라서 단기 선교팀들은 적당하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 기간동안 전도지나 뿌리 
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 되 
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해야한다. 

3.충혐교회는 ‘하나넙 중심의 션교’를 지향한다 

우리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 
다. 선교는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간들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일도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에 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선교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서의 선교는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 

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 

를 지은 인간들은스스로하나님께 나아갈수 없었 

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최초로 선교 

의 메시지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 

터 자유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 

키겠다는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장 3:15b).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지만 죄가 틈타 

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주 앞에 나아와 영광을 

돌리도록하는것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닐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일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힐지어다" (시 96:2-3).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 

리2f" (A f 42:8).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이다.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역지에서 인간의 흔적은 철저하 

게 없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충현교회의 선교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직설적으로 전할 뿐이 

다 

4.충혐교회는 ‘모든 성도1~ 동창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선교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서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들은 선교에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조건에 따라 선교를 포기하거나 막을 

수는없는것이다 병약한사람도， 가난하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연소한자나 노약자 

라고 해서 선교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선교를지향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g딴}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LI " (고전 1:26-28). 

따라서 모든단기 선교팀들은인간적인선입견을버리고 어떠한 조건의 팀원들 
이라도 하나님 이 주신 동역자라 생각하여 하나가 되어 사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충현교회 성도들은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합 2: 1 4). 

(선교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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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주님만이살길 
김 광 미 (청년1부) 

작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 갈 길을 몰라 계속 우왕좌왕하 

던시기였다. 학교의 지식은나에게 더 인간적이 되라고외 

쳤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부담스러워 되도록이 

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으며 자유를 
누려보고 싶었다. 삶의 굴레들이 너무 버겁고 힘겨웠기 때 

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낯 

을 들지 못하고 계속 피하려고 했다. 결국·주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생긴 듯 
느껴졌고 구속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혀져 갔다. 형식적인 예배를드리며 주님의 음 

성을 듣지 못하고 힘겹게 나의 길을 걸어갔다. 나의 힘으로 내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슬픔과 외로움으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자주 절망하며 낙심하게 되 
었고 두려웅과 수치심이 가득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나는 한 길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은 이전부터 존재하는 길이었지만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이 

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 
하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듣게 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4), “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니 나로말미암지 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 없느니라" (요 14:6), 지난 여름단 

기선교 중， 종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해 주었던 말씀이 
다. 이 말씀을 전해 주면서 내게도 큰 은혜가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라는 것이 내게 진심 

으로 다가왔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 16:24), 내 뭇과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동안 주를 멀리 떠나 내 뭇과 내 길로 가려고 했음을 회개하게 되었 

다. 주님은 절대적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 
실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다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깨달았을 때 기쁨이 생겼고 나 
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진실로 주님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이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내 생각과 내 뭇대로만 가려하던 힘겨운 길을 벗어나 주 

님께 나아갔을 때 진정한 용서와 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위로와 평안 
함을 얻게 되었다. 진정으로나자신이 부인되고나의 주인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 
로 나아가는 길은 참되고 복된 길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 

께서 가신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깨달음 

김 성 해 (쯤3부) 

저는 영야부부터 중등2부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성경을 조금 

씩 알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스 
스로 성경을 깨우쳐 가면서 읽은 적은 몇 번이나 될까? 내가 성경 
을 한번이라도 다 읽은 적이 있을까?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 저를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까? 그만큼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은 채 열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런 저를 그 
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 한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로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 
음엔 귀찮아서 그냥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고쳐 주 
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그가자기 백성을저희 죄에서 구원할자이심이라하니라”라고씌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 
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서는 저의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 
수님의 사랑도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아플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 
지사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음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의 뭇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할것입니다. 

충혐젊은이들이 말하는 ‘섭차1~ ’ 

저에게 ‘십자가’ 의 의미는그저 주님이 우릴 대신해서 지고가신 것이라고생각했 

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일까7 하는 의문 속 
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십자가’ 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라는 기회를 통해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백 
성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내 안에 나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압박할 때 우리는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 
나 .. ，이 벌레같은 날 위해 .. ,’ 하고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흔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들은 너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다 

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러한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 

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와 보니 아직도 어리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 
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하셨는 
데 정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에게 예수님을 전하 

고 예수님께서 죄악 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저 또한 얄맙고 싫은 친구들 
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무장 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윤경(잠학생) 

[옥웅의 위해한 액N흥 N보하하J @ 

복음의 능력을사모하자(장26:17-18)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랐던 우물들을 여러 가 

지 잡동사니들로 메워버 렸다. 그 잡동사니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순수한 복음 
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적이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온 방편들에 의해 
복음의 능력을 태만히 여기거나， 왜곡(오해)시키고 부정하는 일들이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진리와 ‘중생의 교리’ 를 태만히 
여기며 복음을 오해 또는 부정하는 행위는 잡동사니들로 우물을 메웠던 블레 
셋 사람들의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많은 교회나 교회학교들이 부흥을 바라고 있다. 부흥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참된 부홍의 원리와 본질을 
외면한 채， 맹목적인 부흥만을 고집하게 될 때， 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 
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과 프로그램들을 찾고 개발하는데 많 
은 시간과 노력들을 허비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요소와 프로그램들이 사람 
들의 기대를 충족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며， 비복음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육신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은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성경적인 부홍의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참 
된 부흥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진리가 담대하게 외쳐지는 그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때에 부흥의 역λ까 
나타났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랐다. 그리고 그곳 
에서 생수를 얻었다. 오늘우리는복음을 왜곡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흥과 성장을 위한 인간의 방편과 육신적인 방편들을 사모하는 잡동사 
니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사 
모하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자| 우리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모두 제거 
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 (롬 
1:16-17) 

(정충신 목사 - 초등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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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삶에-있억서 -가장키본적인 것입니다. 만일복음 

-91 무엇인지를모르고 신앙생활을한다면 교회를 아무리‘오래 다녀도많은일을한다고할지 
:라도그것은모래윈에 성을쌓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 . 충현교회는 2004년 한해 동안 “복음의 길을걷자’라는 표어로 생명과 구원의길 되신 예 
‘수 그싹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l 복음의 길을 바로 걷과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 일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잘못된 이해는 많은 신앙생활의 부작용을 양산해 내기 때문입 

- - 니다j 복음을 한쪽으로만 이해한다면 복음이 가꺼다주는 구원의 소망과질제를‘제대묻 누 

리지 못하게 되며，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가치관을정립하지 못하여， 결국은복음의 풍 
二 성힘헤도불구하고올바른제자의 삶을살지 못하고맙니다 

T복음을요약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죽음과부활〕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 서도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 
를 위한’，곧우리의 죄 문제를해결하는구원의-사건이기 때문입나다 그리고크리스도의 

죽음이-우리에게 구원을가져온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부활입니다"하나님 

께서 그를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그를그리스도즉 메시얘 곧종말의 구원자로확 -
인핸것이며，그의죽음이 “우리의죄를위한’ 곧우리의구원을위한죽음이었음을 

확인한것입니다 이와같이그싹도의죽음과부활은서로멜수없는관계가컸습니­

다. 두사건이 함께우리를 위한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r 

- 그래서 사도들은그리수도의-죽음광 부활을 “복음”으묻 선포한 것입니돼 그리스도 -
- 의 죽음과-부활OJ 바로우리를 위한창조주 하냐님의 구원시컨이라는 것입니막 그러 

므로그것을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 곧기쁜소식， 좋은소식입나다 

충현교회는 2004년 한해 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함으로써 힘을 얻고，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민족과사회를 향해서 모든족속과 열방을향해서 바로 이 복음의 전 

. 해야 하며， 이 복음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껴}로 9J것이 이웃 사 

랑이며 충현교회가 추구하는 5대 목표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젓이 우리가 걸어야할복음의 길입니다. 

고광환 (목사， 1교구지되 

감"1와 충성의 Dt음을 불러 일으킨 

CMTC 

선교를 갈 때마다 마음이 설 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눈 앞 
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저 렇게 살면서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복 

음은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선교할 때마다 하고는 했습니다. 

2004년을 시작하면서 또 단기선교로 대학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150여 명 
이 신청을 마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것 
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 먹은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의 답답함， 팀원의 문제 ， 사소한 것같지만모든준비를철저히 해야하는 것등등 입 
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준비보다도 내 자신이 마음의 겸비해져서 지금 
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CMTC를 통해서 다 

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비해진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라 
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은 

혜가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단기선교로 하나님께서 이 
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시작된 CMTC시간에 갈릴리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훈련 시간이 짧 
아져서도 좋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더욱 열심히 전하시는 듯이 보였습니 
다. 특히， 선택식으로 모인 ‘타종교 이해’ 시간은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금년에도 선교 현 
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달려 나가려 합니다. 이하경(대학부) 

v 서l려l를 받교나서<y> 

그리스도의 보에 차여하다느 거 
口 口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이 나를 찾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친구 따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 

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는데， 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중학생 시절 이후 믿음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다시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 졸업 후 교사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하면서 막막하고 힘겨울 때마다 성경은 

큰 의지가 됐다. 교사시험에 여섯 번이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 

가 오셨다. 내 욕심과 내 능력을 믿고 도전한 싸웅에서 실패하고 지쳐서 상처 입은 

나를 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셨다. 나의 마음 속에 내가 없어지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 낮추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 

쳐주시는 분 그 아픔을 은밀히 돌아보시고 어둠에서 건져 올려 안아주시는 그런 분 

이시다. 

그러나 가슴 김이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내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상태로 자주 흔 

들리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곤 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있는 충현교회 주일예배 
를 드리게 되었고 등록도 하게 되었다. 그 후 만 5년이 흐른 지난 12월에 세례를 받 

게 되었다. 왜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일까? 임시교사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정식 발령을 받은 나는 교직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았기에 아이들 교육에 열 

정을 쏟았다. 그러나 답답하기만 한 교육 현실의 벽 에 부딪치게 되었고 모두가 힘겨 

워 송}는 이 교육 현장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 시대에 무너 

져 가는교육현실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사명과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세례를 

늦출수가없었다. 

세례를 더 미루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 

에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생겼다. 성찬식에 

구경꾼이 아니라 정식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그리스 

도의 몸에 참여 한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이다. 나는 벌써 다음 성찬식이 기다려 

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사가 되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되 

기를 기도한다. 저를 교사로 세우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 사랑 

합니다 

윤보경(정년2부) 

* 다을주윌흔f송 •• 

334장 “아버지여 이 조Ifl'을 ” 

이 찬송은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 레이 파머 (Ray Palmer, 1808.1887)박사가 1864 

년에 작시하였고， 폰 준델이 작곡하였다. 
작콕자 존 준텔(John Zundel , 1815-1882)은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였던 헨리 와드 

비처 목사가목회하던 뉴욕부룩클린플리머쓰교회에서 훌륭한오르가니스트로사 

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는 비처 목사가 〈성전음악> , (플리 

머쓰 곡집〉을 편찬할 때 음악 편집자로 일했다. 

1절 . 날 붙드소서 오.， LH 아버지여 날 붙드소서 성자를 통하여 날 택하시고 구원하소서 
날 택하사 주께서 원하λ/는 것 만드소서 당신의 뜻 이루어지이다 

LH 발걸음 오래 당신에게서 떠나 방황하며 가시밭길 걸었나이다 
나 이저/ 지쳐 주께 나와 간구하오LJ 내 하나님이어 당신의 사랑으로 날 븐연소서 

2절 결실 없는 해 슬픔으로 도μH기며 나 겸손하 죄를 고백하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발 앞에 엎디오니 당신의 식구 pjc소서 

이 맘 뉘우치며 아낌없이 드리오며 생명과 영혼 다 드려도 

당신의 시랑에ot 어찌 비교될 선물이리이까 

3절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 담~하A/.고 죽으셨던 세상의 구주， 

나 O/'제 그 제룰예쉬 의지하고 소망으로 우러러 보나이다 

아버지여， 다 용서하신 날 택하시 사랑의 뭄에 풍어주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LH겐 영원한 축복이니이다 

' 01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충현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감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댁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힐 것입니다 

(찬앙위원회) 



제769호 쭈낀흥헌 

교피쇼석 

@) 2004년 1 월 25일 

휠휠 충현지도으l 창 
·유아부예배안내 
예배시간 : 10:50 rv 12:00 예배장소 : 교육관 20 1호 

유이부는 만 3세부터 때|까지의 어린이들이 말씀과 활동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비랍니다 

낀 동안 모르섰다면 지금 곧 기억하시고 함께 하끼/요 

·대악부겨울수련회 
주 제 : 그리:뜨의 십자가로 가나안을 정복하리’ (수 2:18) 

장 소 : 충현기도원 일 시 : 27일(화)rv30일(금) 

디j예수그리스도안에서 드려지는신령한예 

배를 통히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돌리는교회가되게 하소서 

a김성관위임목사에게 언제나큰믿음을주 
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 

스도의 십X까복음판을 선포하는하나님 

의 정결한통로가되게 송냥서. 

a 저]~ 2, 3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육부 
서들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선포되고 가 

르치는 모든 말샘 예수 그싹도의 십 

J-r7r:가선명히 나타나게 히소서. 

@1267H 전도회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 
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전도 

회원들이 시람낚는어부가되게하소서. 

딩 미전도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하는 일에 옹교회가하나가되게 하시고， 

CMTC(충현선교훈련)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과훈련이잘진행되게하소서. 

딩복음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시하 
는빛과소금의 교회가되게 하쇼서 

a각위원회(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교， 봉 

샤 교구， 인샤 기획， 행정， 재정， 건축， 감 

사위원회 및 교육훈련연구원과충현장학 

회)가십자가복음의 능력 있는 전피를 위 

히여 활발하게 웅직이므로교회가부흥하 

도록히소서. 

·영아부예배요빼 
1부 예배 : 09:00"'10:00 2부 예배 : 11:00"'12:00 장소 : 교육관 110호 
영아부는 O서Irv만 2세의 아기가 엄마， 아삐， 할머니， 할아버지와 힘께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니누며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매시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만나보세요. 

t그동안 모르섰다댄 지금 곧 기억하시고 함찌 하써l요 

•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싸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하빈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져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 

감사기간 : 2004년 1월 첫 주 rv 2004년 2월 마지막 주 

대상기간 : 2003년 7월rv12월 

감사징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서류 · 시산묘 2뷔2003년 1월rv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등 

2월주일 및수요예배기도담당 

월 일 주일예배 (징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II m W V (안수집새 II 
이달옥 엄필성 김영길 최기홍 한송규 강만호 심효숙 전홍렬 

2 8 장철환 최무길 이종석 김영수 원웅철 박영기 구자남 문인란 
15 김승곤 진홍용 황의만 이계인 이형수 이강근 안금자 정순옥 
22 함철주 김단용 김환기 이태식 최윤덕 김은호 노분선 염경자 
29 윤석민 김구형 박홍규 권명옥 박덕양 안상직 김인자 김지현 

권사3， 4J\ 1회 월례회 
일시 $일(수) 수요l부 예배 후 

장소. 갈릴라홀 

2 닐배전도부 연합회장 월례회 
일시 ‘오늘 15‘ 1 5 
장소 · 제1교육관 6층 전도위원회의실 

3.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30일(금) 18:00 (식사 17:00) 
장소 ·베다니홀 

4 육군훈련소진중 세례식 
일시 : 31일(토) 14:00 (교회출발1 (1):00) 

징소 :논산 

모임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 (주일) 

김익환/김정자 

3O(금) I 31(토) 

고광환/조영구 | 위건량/김영순 
29(목) 

김용덕/강만수 

28(수) 

정진호/박우현 

26(월 ) I 27(화) 

설교자/기도자 | 방준영/안동현 | 나광영/박광식 

예배 담당안내 (1/28-2/1 )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 교 

1/28 수요 I 나광영 이숙화 바라게 하거니와(겔 13:1-7) 이종대 목사 

1/28 수요II 이재영 김정순 구원과 소망(롬 8:24-25) 정충신 목사 

1/30 금요집회 특별찬양 (바리톤서준성까브리엘중창댄 하종철 예수의 흔적(갈 6: 17) 김교생 목사 

2/1 주일 I 정충신 이달옥 예수께로 달려가라(막 5:1-6) 양재웅 목사 

2/1 주일 II 주하나님 지으신모든세계 외빠리톤서준생(가브리엘찬뺨H 지휘) 7니1」꾀L서 o 엄펼성 예수께로 달려가라(막 5:1 -6) 김성관 목사 

2/1 주일 m 저 장미꽃위에 이슬외/클라리넷 김은규(할렐루야오케프라) 방준영 김영길 예수께로 달려가라(막 5:1-6) 김성관 목사 

2/1 주일W 저 북방 얼음산과 외/트럼멧 최두루， 최고은(할렐루야오케스트래 고광환 최기홍 예수께로 달려가라(막 5:}-6) 김 영훈 목사 

2/1 주일 V 하나님의 나팔소리 외빠0]올린 이에스더(멤엘오케스트라악장) 나광영 한송규 예수께로 달려가라(막 5:}-6) 정진호 목사 

2/1 주일찬양 김익환 장만호 빌라텔비아 교회의 신앙(계 3:7-13) 김용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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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12교구 9교구 

방준영 나광영 
8교구 11교구 

위건량 김익환 
6교구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중등2부 중등1부 

정충신 양재웅 
초등부 중등3부 

이재영 이경준 
10교구 15.교구 

l 우|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업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갱 

최디키 , ' 2 

깅A써원 

오진국 
예뻐위원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종현기도원깅 

이 훈 
천잉위원장 

노광헌 
딩회서기 

조인제 
봉써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강모용 
징년2부징 

문홍구 
옹써원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엄필성 
쩨3교육위원징 

김영길 
봉A뻐원징 

「예삐및핍회안내1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얘)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l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l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l 이종석 

기획위원징 

진홍용 
행정위원장 

김광남 
깅A예원징 

이갑재 
15교구징 

차신득 
뿔루O앤S때징 

최기홍 
예배부장 

이창호 
용써원 

안종욱 임무천 
째징위원 건축위원정 

전홍렬 ← 이정우 
예배위원징 칭년2부징 

김천채 
진도위원g 

김연식 
17교구 

김정연 
13.교구 

전은희 
18교구 

이복순 
19.교구 

한영준 
m교구 

안태순 
8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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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정연희 신똥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6.교구 

김영순 김정자 
1교구 15.교구 

류진희 
19.교구 

한송규 
않1엠부징 

안동현 
행뼈부징 

박덕양 
씨7덕부징 

조종환 
때H때부정 

최지윤 
징년1부징 

펴l숭 
신교위원 

황영일 
a육훈연부원g 

이계인 
O맨칭앙대징 

박찬섭 
제1교육위원 

이형수 
딩회부서기 

권명옥 
신교위원 

신상수 
용A쩨원 

김단용 
14.교구징 

원웅철 
재1교얽{원징 

정청길 
예빼위원 

박홍규 
기빽뺑징 

이실호 
예배위원 

최윤덕 
17교구징 

김환기 
9교댐 

김구형 
저2교육위원징 

박철구 
진도위원 

정태두 
전도위원 

김영달 
A쁨국정 

김영수 
11교구징 

황의만 
λ미닙자 
-←。T。

배춘식 
1꼬구징 

노영한 
3교구징 

이태식 
10교구장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끼L‘ 

l 오전 9:00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II 요전10:50 교육관 11 0호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 0: 50 교육관 20 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12 :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 1 2: 1 5 갈렬 랴 훌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흥가정부 오후 12: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선뼈(학생)/오후 1 :이(성앤 교육관207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 라훌， 베다니훌 

고퉁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ii!휴O 교육관107호 

대학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l 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l 전임지휘자 서준성 

• 단기선교사 강기엽(씌램)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 찬앙감독 강임구 

l 전임독장자 김소연 

김숭곤 
닥이부정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램 

이달옥 
재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윤석민 
실로잉많때g 

강철형 
1뻐구징 

함철주 
A녕부징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티19l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이guage are avajlable at the 많뼈10‘ clockWαship 않에00， 
and 않 벼lkan， Chin앓， Mor맹dian， Russian, 베띠i ， 때 Indonesian are aiso avaj녕ble at the One 0’ clockWαship 앓Mce. 


